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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need of setting up mid and small ship repairing infrastructure in South pacific countries is one of most critical alternatives in order to replace and overcome nowadays hardship of the industry. Especially over supplement of shipbuilding in our country has been allowed to dramatically down market, so that all the ways and multi alternatives are highly necessary in order to recover this adamant situation by performing with high technology and knowhow in our country and low labor salary in South Pacific countries. Therefore, in doing so, our research team visited and interviewed for the best location and infrastructure of mid and small shipbuilding at 4 south pacific countries and 9 sites. Furthermore, we surveyed and analyzed in the places including Fiji (Suba, Lotoca, Natobi), Kiribathi (Tarawa, Betio, Bahiriki), Papua New Guinea (Port morsbi, Madang), Philippine (General San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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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조선 산업의 현황은 대한민국 조선 산업은 기술 및 생산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한 경쟁력을 발전시켜 왔으며, Kim(2013)에 의하면 2000년대 신흥 조선국의 등장으로 선가하락 및 환율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수많은 중소형 조선소가 많이 축소되었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지속적인 저유가와 공급과잉이 겹치며, 글로벌 조선불황으로 한·중·일 등 많은 조선소들이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Park(2013)에 의하면 급속히 변하고 있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서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우위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사업 분야로의 진출이 요구된다. 최근 국내 조선소들의 공급과잉은 수리조선산업과 선박서비스 시장 진출을 통해 극복 가능하며, 수리조선업은 기존 조선소들의 기술력 및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해외 중소형 선박수리 기반구축 필요성으로는 중소형 조선소의 경우 선복량 대비 공급과잉 문제가 더욱 심각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선산업 사업다각화가 필수적이며 이 중 선박수리 분야는 기존 국내 업체들이 가진 기술력과 외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분야라 할 수 있다. Park and Kwon(2013)에 의하면 남태평양 지역은 원양어선 등의 중소형 선박수리 기반구축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남태평양 지역은 국내 참치 조업량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어장이며, 마린트래픽(2017)에 의하면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장착기준으로 현재 약 4,600여 척의 원양어선이 조업하고 있다. 남태평양 지역 수리조선산업 진출의 필요성으로는 Park(2010)에 의하면 2010년 이전까지는 국내 조선해양산업은 신조선 시장을 중심으로 높은 발전을 이어왔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공급과잉 및 저유가 등 글로벌 조선해양산업 불황으로 인해 선박서비스 시장 진출 등의 사업다각화 방안 모색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Choi(2006)에 의하면 조선 산업은 경기순환의 진폭이 커서 주기적(10~20년)으로 선박의 수주가 급감하고 선가도 연동해서 낮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필연적으로 산업의 위기를 반복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Kim et al.(2017)에 의하면 2~3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성 산업 특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 인적·물적 인프라 활용을 위해서 수리조선 중심의 선박서비스 진출 전략 수립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중소형 조선소 맞춤형 전략 수립을 위해 지역 및 선종 특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조선 산업에 처해있는 중대한 애로점을 탈피할 방안중 남태평양 수리조선소 적합지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고, 남태평양 수산어업 사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피지 (수바, 로또카, 나토비), 키리바시 (타라와, 베티오, 바이리키), 파퓨아 뉴기니 (포트 모르스비, 마당항), 필리핀 (제너럴 산토스)를 본 연구진들이 직접 방문하여 정관계, 실무 책임자 등과의 직접 면담 및 현장실사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Ⅱ. 남태평양 원양어선 기본 현황
      국내외 남태평양 원양어선의 현황은 기본적으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www.wcpfc.int, 이하 WCPFC)를 통해 등록 및 인가된 어선 자료를 대상으로 파악하였으며, WCPFC에 등록된 어선은 총 4,645척인데, 국적별 어선 등록 현황은 1위 대만(Chinese Taipei) 1,659척, 2위 일본(Japan) 822척, 3위 중국(China) 618척, 4위 필리핀(Philippines) 375척, 4위 한국(Korea) 208척, 6위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207척, 7위 파나마(Panama) 108척, 8위 바누아트(Vanuatu) 105척, 9위 피지(Fiji) 75척 및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75척, 10위 호주(Australia) 59척의 순으로 등록되어 있다. WCPFC에 등록된 어선은 총 22개 선종으로, 1위 참치 연승선(Tuna longliner) 2,698척, 2위 연승선(Longliner) 482척, 3위 수송선(Fish Carrier) 425척, 4위 참치 선망선(Tuna purse seiner) 294척, 5위 선망선(Purse seiner) 285척, 6위 지원선(Support Vessel) 226척 순으로 많다. WCPFC에 등록된 어선의 선형(크기별) 현황을 보면, 1위 50 ~ 100톤 미만(참치 연승선(Tuna longliner) 2,698척, 2위 연승선(Longliner) 482척, 3위 30 ~ 50톤 미만(19.1~25.0m) 689척, 4위 100 ~ 200톤 미만(30.1~40.0m) 622척, 5위 1000톤 이상(80.1m 이상) 542척, 6위 500 ~ 1000톤 미만(50.1~80.0m) 304척의 순으로 많다.WCPFC에 등록된 어선의 건조 연도별 현황을 보면, 최근 5년 이내 596척(12.8%), 최근 10년 이내 22.9%, 최근 15년 이내 36.3%, 최근 20년 이내 47.6%로 20년 초과 선령 비율은 52.4%를 차지하여 노후 어선이 많음을 알 수 있다. WCPFC에 등록된 어선의 엔진 성능별 현황을 보면,

      
1위 100~499KW(~670HP) 2,182척(47.0%), 
2위 500~999KW(~1,340HP) 1,545척(33.3%), 
3위 1,000~1,999KW(~2,681HP) 337척(7.3%), 
4위 2,000~2,999KW(~4,021HP) 295척(6.4%), 
5위 3,000~3,999KW(~5,342HP) 98척(2.1%) 이다.			 

      <Table 1>은 2017년 WCPFC에 등록된 선박 4,645척 들에 대한 국적별 등록 척수 및 등록 비율을 나타낸 표이다. 괄호안의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였다.

      
        <Table 1> 
				
        

        
          Fishing Boat Registration in WCPFC (2017)
        
        

      

      
        
          
            	Flag
            	No. (Rank)
            	Ratio
            	Flag
            	No. (Rank)
            	Ratio
          

        
        
          	Australia
          	59(10) 
          	1.3%
          	Marshall	Islands
          	14 
          	0.3%
        

        
          	Canada
          	11 
          	0.2%
          	Netherlands
          	4 
          	0.1%
        

        
          	China
          	618(3) 
          	13.3%
          	New Caledonia
          	17 
          	0.4%
        

        
          	Chinese Taipei
          	1,659(1) 
          	35.6%
          	New Zealand
          	4 
          	0.1%
        

        
          	Cook Islands
          	15 
          	0.3%
          	Panama
          	108(7) 
          	2.3%
        

        
          	Ecuador
          	7 
          	0.2%
          	Papua New	Guinea
          	50 
          	1.1%
        

        
          	El Salvador
          	4 
          	0.1%
          	Philippines
          	375(4)
          	8.1%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39 
          	0.8%
          	Portugal
          	9 
          	0.2%
        

        
          	Fiji
          	75(9)
          	1.6%
          	Russian	Federation
          	1 
          	0.0%
        

        
          	France
          	14 
          	0.3%
          	Solomon	Islands
          	9 
          	0.2%
        

        
          	French	Polynesia
          	75(9) 
          	1.6%
          	Spain
          	47 
          	1.0%
        

        
          	Indonesia
          	11 
          	0.2%
          	Thailand
          	8 
          	0.2%
        

        
          	Japan
          	822(2) 
          	17.7%
          	Tonga
          	1 
          	0.0%
        

        
          	Kiribati
          	35 
          	0.8%
          	Tuvalu
          	5 
          	0.1%
        

        
          	Korea	(Republic of)
          	208(5) 
          	4.5%
          	United States	of America
          	207(6)
          	4.5%
        

        
          	Liberia
          	25 
          	0.5%
          	Vanuatu
          	105(8)
          	2.3%
        

        
          	Lithuania
          	4 
          	0.1%
          	Total
          	4,645 
          	100%
        

      

      

      Marine Traffic(2017)에 의하면 AIS 장착 선박 17만 여척 중 태평양 수역 내 운항선박(상선, 어선 등)의 항적과 남태평양 주요 연안국 위치를 분석한 결과	AIS 장착 어선 기준으로, 태평양 지역에 4,645 여척이 어업활동에 종사중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중 가장 많은 어선들이 활동 중인 국가는 파푸아 뉴기니([Fig. 1]), 피지([Fig. 2]), 키리바시([Fig. 3]), 필리핀 제너럴 산토스([Fig. 4]) 인근으로 나타내고 있다.

      국내 및 해외 원양어선의 주요 활동 수역을 기준으로 선박수리 수요대상 1차 선정결과, Tuna longliner(참치 연승선)과 Tuna purse seiner(참치 연승선)을 기준으로 총 2,992척을 선정 분석하였다.

      
        
        

        [Fig. 1] 
				
        

        
          Distribution of fishing vessels in Papua New Guinea
        
        

        

      

      
        
        

        [Fig. 2] 
				
        

        
          Distribution of fishing vessels in Fiji
        
        

        

      

      
        
        

        [Fig. 3] 
				
        

        
          Distribution of fishing vessels in Kiribati
        
        

        

      

      
        
        

        [Fig. 4] 
				
        

        
          Distribution of fishing vessels in Philippines
        
        

        

      

    

    

  
    
      Ⅲ. 남태평양 선박 수리수요 분석
      
        1. 주요국 원양어선 수리수요 분석
        <Table 2>는 우리나라 참치 선망선에 대한 것으로 27척 및 참치 연승선 117척으로, 참치 선망선은 대부분이 500~1,000톤급이며, 참치 연승선은 대부분인 200~500톤급으로 구성되어 있다(Fishing Ship 이하, F/S).

        
          <Table 2> 
				
          

          
            Number and Size of Korean F/S
          
          

        

        
          
            
              	GRT
              	LOA
              	No.
            

            
              	Sub. Total
              	Tuna purse seiner
              	Longliner
            

          
          
            	Under 100 ~ 200
            	30.1~
40.0m
            	2
            	1
            	1
          

          
            	Between
200 ~ 500
            	40.1~
50.0m
            	116
            	
            	116
          

          
            	Between
500 ~ 1000
            	50.1~
80.0m
            	7
            	7
            	
          

          
            	More 1,000
            	80.1m more
            	19
            	19
            	
          

          
            	Total
            	144
            	27
            	117
          

        

        

        <Table 3>은 중국 참치 선망선에 대한 내용으로 8척 및 참치 연승선 201척으로, 참치 선망선은 대부분이 1,000톤급 이상이며, 참치 연승선은 대부분인 100~1,000톤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3> 
				
          

          
            Number and Size of China F/S
          
          

        

        
          
            
              	GRT
              	LOA
              	No.
            

            
              	Sub. Total
              	Tuna purse seiner
              	Longliner
            

          
          
            	Under 
50 ~ 100
            	25.1 ~ 30.0m
            	7
            	
            	7
          

          
            	Between
100 ~ 200
            	30.1 ~ 40.0m
            	82
            	
            	82
          

          
            	Between
200 ~ 500
            	40.1 ~ 50.0m
            	35
            	
            	35
          

          
            	Between
500 ~ 1,000
            	50.1 ~ 80.0m
            	78
            	1
            	77
          

          
            	More 1,000
            	More 80.1m
            	7
            	7
            	
          

          
            	Total
            	209
            	8
            	201
          

        

        

        <Table 4>는 대만 참치 선망선에 대한 것으로 34척 및 참치 연승선 1,500척으로, 참치 선망선은 대부분이 500~1,000톤급이며, 참치 연승선은 대부분인 20~1,000톤급 사이로 일정하게 구성되어 있다.

        
          <Table 4> 
				
          

          
            Number and Size of Taiwan F/S
          
          

        

        
          
            
              	GRT
              	LOA
              	No.
            

            
              	Sub. Total
              	Tuna purse seiner
              	Longliner
            

          
          
            	Under 20 ~ 30
            	16.0~
19.0m
            	141
            	
            	141
          

          
            	Between
30 ~ 50
            	19.1~
25.0m
            	535
            	
            	535
          

          
            	Between
50 ~ 100
            	25.1~
30.0m
            	719
            	
            	719
          

          
            	Between
100 ~ 200
            	30.1~
40.0m
            	20
            	
            	20
          

          
            	Between
200 ~ 500
            	40.1~
50.0m
            	27
            	
            	27
          

          
            	Between
500 ~ 1000
            	50.1~
80.0m
            	62
            	5
            	57
          

          
            	More 1000
            	80.1m 이상
            	30
            	29
            	1
          

          
            	Total
            	1,534
            	34
            	1,500
          

        

        

        <Table 5>는 일본의 참치 선망선에 대한 내용으로 37척 및 참치 연승선 480척으로, 참치 선망선은 대부분이 1,000톤급 이상이며, 참치 연승선은 20톤 미만 243척, 50~200톤급 49척 및 200~500톤급 188척으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5> 
				
          

          
            Number and Size of Japan F/S
          
          

        

        
          
            
              	GRT
              	LOA
              	No.
            

            
              	Sub. Total
              	Tuna purse seiner
              	Longliner
            

          
          
            	Under 20
            	Under 15.9m 
            	244
            	1
            	243
          

          
            	Between
50 ~ 100
            	25.1~
30.0m
            	20
            	1
            	19
          

          
            	Between
100 ~ 200
            	30.1~
40.0m
            	30
            	
            	30
          

          
            	Between
200 ~ 500
            	40.1~
50.0m
            	193
            	5
            	188
          

          
            	More 1000
            	More 80.1m
            	30
            	30
            	
          

          
            	Total
            	517
            	37
            	480
          

        

        

        <Table 6>은 미국의 참치 선망선에 대한 것으로 모두 1,000톤급 이상과 참치 연승선은 20~50톤급 7척, 50~100톤급 43척 및 100~200톤급 99척으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6> 
				
          

          
            Number and Size of U.S.A F/S
          
          

        

        
          
            
              	GRT
              	LOA
              	No.
            

            
              	Sub. Total
              	Tuna purse seiner
              	Longliner
            

          
          
            	Under
20 ~ 30
            	16.0~
19.0m
            	2
            	
            	2
          

          
            	Between
30 ~ 50
            	19.1~
25.0m
            	5
            	
            	5
          

          
            	Between
50 ~ 100
            	25.1~
30.0m
            	43
            	
            	43
          

          
            	Between
100 ~ 200
            	30.1~
40.0m
            	99
            	
            	99
          

          
            	More 1,000
            	More 80.1m
            	40
            	40
            	
          

          
            	Total 
            	189
            	40
            	149
          

        

        

        <Table 7>은 해외 타국적 원양어선의 경우에, 정기검사는 4~5년 주기, 중간검사는 2.0~2.5년 주기로 진행되며, 정기 수리는 연간 약 10~12개월 간격으로 추정되며, 긴급 수리는 각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정확한 자료 집계가 불가능하여 국내 원양어선의 발생횟수를 준용하여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7> 
				
          

          
            Inspection Period and Foreign-flaged Fishing Vessel
          
          

        

        
          
            
              	Country
              	Period (Year)
              	Regulation
              	Remark
            

            
              	Fix
              	Var.
            

          
          
            	China
            	4
            	2
            	- Chap.26 Fishing Law
- Chap. 4 F/S Inspection Reg.
            	- Installation Inspection: 2yr. 
- Communication Inspection 1yr
          

          
            	Japan
            	5
            	1
            	- Chap. 4, 5 Law of Ship Safety 
            	
          

          
            	Kiribati
            	4
            	2
            	Own-flaged Inspection 
            	
          

          
            	Others
            	4~5
            	2~
2.5
            	
            	
          

          
            	Ave.
(Total)
            	4~5
            	2.0~
2.5
            	
            	
          

        

        

      

      
        2. 현지선박 수리수요 분석
        피지 정부에 등록된 어선의 현황은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이하이 2척, 중국 106척, 대만 8척, 쿡 아일랜드 1척, 피지 82척 파나마 1척 및 바누아투 5척으로 총 205척이 등록되어 있으며, 선종별로는 연승선 203척 및 수송선 2척으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8> 
				
          

          
            Number and Type Foreign F/S registered in Fiji
          
          

        

        
          
            
              	Flag
              	No.
              	Duplicated No. with Previous F/S
            

            
              	Sub. Total
              	Longliner
              	Carrier
            

          
          
            	Beihai
            	2
            	2
            	
            	-
          

          
            	China
            	106
            	106
            	
            	102
(96.2%)
          

          
            	Chinese Taipei
            	8
            	8
            	
            	8
          

          
            	Cook Island
            	1
            	1
            	
            	1
          

          
            	Fiji
            	82
            	82
            	
            	57
(69.5%)
          

          
            	Panama
            	1
            	
            	1
            	-
          

          
            	Vanuatu
            	5
            	4
            	1
            	4
          

          
            	Total
            	205
            	203
            	2
            	172
(83.5%)
          

        

        

        <Table 9>는 파푸아뉴기니의 국립수산공사(National Fisheries Authority)에 등록된 원양 어선 이외의 선종으로 19개의 선종에 총 669척이다.

        Ministry of Ocean and Fishery(2017)에 의하면 최근 6년간(2010.12~2017.2) 국적선 원양선사의 피지 수바항의 입항횟수 현황을 보면 총 165회를 입항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Table 9> 
				
          

          
            Number and Type Foreign F/S registered in Papua New Guinea
          
          

        

        
          
            
              	Vessel Type
              	No.
              	Ratio
            

          
          
            	Collect boat
            	4
            	0.59%
          

          
            	Light boat
            	71
            	10.64%
          

          
            	Supply boat
            	1
            	0.14%
          

          
            	Pump boat
            	1
            	0.14%
          

          
            	Range boat
            	13
            	1.94%
          

          
            	General fishing boat
            	106
            	15.87%
          

          
            	Fresh fish carrier
            	4
            	0.59%
          

          
            	Reefer carrier
            	129
            	19.32%
          

          
            	Handliner
            	1
            	0.14%
          

          
            	Pole and line
            	2
            	0.29%
          

          
            	Payao tender
            	1
            	0.14%
          

          
            	Oil tanker
            	1
            	0.14%
          

          
            	Tanker
            	29
            	4.33%
          

          
            	Trawler
            	4
            	0.59%
          

          
            	Prawn trawler
            	8
            	1.19%
          

          
            	Freezer longliner
            	10
            	1.49%
          

          
            	Longliner
            	29
            	4.33%
          

          
            	Mothership
            	15
            	2.24%
          

          
            	Single purse seiner
            	240
            	35.89%
          

          
            	Total
            	669
            	100.0%
          

        

        

        최근 6년간(2010.12~2017.2) 국적선 주요 원양선사 6개사의 피지 수바항의 입항횟수 현황을 보면, 총 165회 중에 140회를 입항하였고, 2015년 40회 입항횟수 정점을 이룬 이후에 원양선사 별로 입항횟수의 증감 측면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6년간(2010.12~2017.2) 국적선 원양어선의 선종별 입항 횟수를 보면, 참치 선망선 60회(36.4%), 참치 연승선 68회(41.2%), 냉동 운반선 20회(12.1%)의 순으로 입항하였다. 최근 6년간(2010.12~2017.2) 국적선 원양선사의 피지 수바항의 총 입항횟수 165회에서 1회 입항 시 동시에 여러 목적을 가지고 입항한 경우로 구분하여 총 297회의 입항목적을 보면, 전재 73회(44.2%), 정비(검사) 57회(34.5%), 선원교체(선원충원) 36회(21.8%), 기관수리(기관정비) 31회(18.8%), 보급 26회(15.8%), 정기입항 17회(10.3%), 유류수급 13회(7.9%)의 순으로 입항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Ⅳ. 해외답사 결과 분석
      수리조선소는 제조업 기반의 입지여건을 따르는 것이기에 전통적인 산업입지 이론과 선행연구에 제시되어 있는 주요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며, 수리조선소 입지분석의 기준으로 교통망, 접근성, 기상조건, 항만기반시설, 수리조선소 입지요건을 분석하였다. 연구진은 수리조선소의 입지를 전통적인 입지론을 근거하여 수리조선소를 운영하기 위한 기업의 공급과 수요 및 이윤 극대화 등 다각적 접근 방법을 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ee and Park(2011) 선행연구를 통한 입지결정 요인(수송비, 시장 에너지, 노동력, 임금, 중간재, 공공서비스, 자본, 토지 등)을 파악하고 현장조사에 임하였으며, 2 차례에 걸쳐 피지, 키리바시, 필리핀, 파푸아뉴기니를 현지 답사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현장 방문 조사를 위하여 공급과 수요측면으로 접근하여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소형 조선 산업 및 수리조선업, 원양산업 등과 관련한 민간업체, 기관과의 인터뷰 및 현지답사를 실시하였다.

      
        1. 피지 (Fiji)
        
          가. 로토카 (Lautoka)
          Lautoka 지역은 피지에서 2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며 인근에 국제공항인 나디 국제공항(Nadi International Airport)과 인접하여 근접성이 양호하다.

          
- 장점 : 공항인접(21.7㎞)으로 물류 수송 용이함.
- 단점 : 수심이 낮아 준설에 따른 막대한 토목공사비가 필요함.

        

        
          나. 수바 (Suva)
          
- 장점 : 남태평양 국가 중 최대 컨테이너 처리량 및 일반화물 처리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도인 수바로의 해상관문임 사회간접자본 등 인프라, 정부 기관, 유관기관 인접 유리함.
- 단점 : 수도권 지역으로 공장부지 고가, 수심확보 문제가 있음.
- 현재 수바항 수리조선소는 선박시설 노후화 및 수리 능력이 부족하고, 현대식 시설이 없어 1,000톤급 이하 소형선박을 연간 약 150척 수리 가능함.

        

        
          다. 나토비 (Natovi)
          
- 장점 : 한국-피지정부 항만개발 협약 대상지
- 단점 : 피지 수바시에서 북쪽으로 약 70㎞에 위치, 도로, 용수 등 인프라 미흡, 물류 수송 불리

          방문한 입지분석의 기준은 교통망, 접근성, 기상조건, 항만기반시설, 수리조선소 입지요건 분석 결과, 현실적으로 수바가 가장 양호하며 2순위는 라우토카이지만 수리조선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나토비는 미개발).

        

      

      
        2. 키리바시 (Kribathi)
        
          가. 베티오 항 (Betio Port)
          해당항은 검토 대상지를 3개로 구역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A구역(기존 슬립웨이 운영), B구역(준설 완료 구역), C구역(항만 접안시설 안쪽 구역) 

          [Fig. 5]와 <Table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티오 항에 있는 구역 중 A 구역은 이미 한국 S업체와 필리핀 업체, 키리바시 정부 합작으로 조선소 공사를 진행예정이고, B 구역과 C 구역을 수심, 접근수로, 평균 파도, 장단점을 비교해 보았을 때	B 구역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5] 
				
            

            
              Estimated 3 Areas in Betio Port
            
            

            

          

          
            <Table 10> 
				
            

            
              Shipbuilding Condition in Betio
            
            

          

          
            
              
                	
                	A area
                	B area
                	C area
              

            
            
              	Depth In Site
              	3~4m
              	3~4m
              	7~8m
            

            
              	Depth Entrance
              	4~5m
              	4~5m
              	9~10m
            

            
              	Turning Circle
              	Diameter
40~50m
              	Diameter
150m
              	Unlimited
            

            
              	Wave
              	Good
              	Normal
              	Irregularly
(100m W/B need)
            

            
              	Type
              	Slipway
25m * 2ea, 
35m * 1ea
              	Slipway
80m * (2~3ea)
              	Floating Dock
6,500Ton
            

            
              	Strengthen
              	Previous facility
possibly reuse
              	Bigger size ship available to repair than A area
              	Both F/S and Merchant ship
Available
            

            
              	Weekness
              	A company already contracted for long time usage
              	Dredging is necessary 
              	Breakwater is essential 
(Big Investment)
            

          

          

        

      

      
        3. 필리핀 (Philippines)
        
          가. 제너럴 산토스 - RD 수리조선소
          필리핀 제너럴 산토스는 필리핀 최남단 민다나오섬 소재 태평양 참치선단의 이동 항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참치선단이 활동하는 파푸아뉴기니 어장과도 항해시간이 5일 전후로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남태평양 조업 중인 참치어선 및 소형 상선들을 수리하고 있는 조선소중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수리조선소라 판단되며, 향후 남태평양에 수리조선소 위치, 설치형태, 운영 전반에 걸쳐서 참조할만한 자료 및 정보 파악이 필요하다. 필리핀 제너럴 산토스 RD 수리조선소 방문목적은 정온도 및 날씨가 좋고, 참치어선을 많이 조업하고 있는 대만, 중국, 한국에 인접하여 접근성이 양호하며 RD 수리조선소는 플로팅도크 2,500톤급/3,500톤급 2대 및 슬립웨이 2개 운영 중에 있다. 

          
- 당초 대만에서 신조 목적으로 설립 후 필리핀 RD그룹이 인수하여 수리조선소로 활용중임.
- 수리선박은 어선 70%, 상선 25%, 그리고 기타 5% 차지하며, 연간 총수입은 1,400만 USD(약 160억 정도) 수준임.
- 직원은 모두 필리핀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규직 158명, 계약직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 약 300~350명 근무. 노사관계는 노사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어 작업환경은 양호함.
- 부지는 전체 21.5 헥타르로서 현재 인접한 빈공간은 외국투자 가능지역임.
- 노동자 임금은 초급 10달러/일(최저 임금은 295페소(약 6달러)), 평균 25~30달러/일, 특급기술자는 50~60달러 수준임.
- 환경문제는 대기, 해양, 쓰레기, 기름, Chemical 5개 분야로 나누어 매달 지방 환경청에 보고하며 규제가 심하지는 않은 편임.
- 세금은 부가세 12%, 법인세 18~30%로 슬립웨이는 4년 및 플로팅 도크는 6년간 면제되며 1~2년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 운영사인 RD 그룹은 50여개의 별도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거의 사회 전반에 걸쳐 있음.
- 파푸아뉴기니 마당항에 50m급 슬립웨이 1개를 운영 중으로 필리핀 RD 조선소와는 완전 별개로 운영됨.

        

        
          나. 제너럴 산토스 - 프뢰벨 수리조선소
          현재 플로팅도크 1,500톤급 1개와 슬립웨이 50미터급 1개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프뢰벨은 필리핀에서 가장 큰 참치어선 선단을 운영 중으로 본사는 마닐라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선소는 지사중 하나에 해당된다(프뢰벨 어업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수리조선소 운영). 자사 어선만 수리중이며, 추가 수리 필요시에는 인근 RD조선소에 수리요청도 병행하고 있다.

        

      

      
        4. 파푸아뉴기니 (Papua New Guinie)
        해외 수리조선 관련 투자 유치에 대해 상당히 노력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마당항에는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투자 검토 중이므로 현지에서 라에항 투자 권고하였다.

        
- 파푸아뉴기니 정부 입장은 참치 어장이 파푸아뉴기니 북쪽에 주로 형성하고 있으므로 마당항(Madang Port)이나 라에항(Rae Port)을 수리조선소 적합지로 조사되었다.
- 파푸아뉴기니 항만공사 사장은 마당항의 경우에 해양수산부 프로젝트와 중복 우려되어 현재 항만개발프로젝트 준비를 하고 있는 라에항을 추천하였다.
- Kim et al.(2017)에 의하면 라에항에는 파푸아뉴기니 항만국에서 항만개발사업(약 70ha) 프로젝트를 가지고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에 앞서 AIS 장착 선박 17만 여척 중 태평양 수역 내 운항선박(상선, 어선 등)의 항적과 남태평양 주요 연안국 위치를 분석한 결과	AIS 장착 어선 기준으로, 태평양 지역에 4,645 여척이 어업활동에 종사중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 조사대상 어선 분석은 WCPFC 자료를 참고하였다. 남태평양 현지답사를 통한 최적의 수리조선소 후보지 검토를 위해 사전 국내 조선해양 및 원양선사 등을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차례에 걸친 남태평양 지역의 현지답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Table 11>에 정리하였다. 

      
        <Table 11> 
				
        

        
          Result of First Round On-Site Survey (Fiji and Kiribathi)
        
        

      

      
        
          
            	
            	Fiji
            	Kiribathi
          

        
        
          	Transportation
          	Airline
(Korea)
          	Good
(10hrs, 3/week)
          	Bad (No direct line)
From Fiji (3hrs, 2/week)
        

        
          	In-Land
(Domestic)
          	Normal
(3hrs from Nandi)
          	Good
(40 min)
        

        
          	Infra
          	Electricity
          	Good(Water & Coal Generator)
          	Too Bad
(Diesel Generator, 
Stoppage one time per day) 
        

        
          	Water
          	Good
          	Bad
(Rain water usage)
        

        
          	Communication
          	Telephone
(Cell Phone)
          	Normal
          	Bad
(Inter’l calling is bad)
        

        
          	Internet
          	Normal
          	Bad
(Used to stoppage)
        

        
          	Strategical
Side
          	Approaches
          	Good (Liner: Suba, Lautoka)
          	Midium
(Tramp : Betio)
        

        
          	Power for
Fishing Quarter
          	N/A
          	Biggest Power in
S. Pacific
        

        
          	Demand to Repair
          	Very Big
          	Very Big
        

        
          	Approach Condition to
Fishing Area
          	Long Distance
          	Short Distance
        

        
          	Ship
building
Condition
          	Loading/
Discharging
          	Good
(Suba&Lautoka)
          	Good
(Betio)
        

        
          	Good
          	Bad
        

        
          	Supplement of Material
        

        
          	Technician
Supply
          	Good
          	Uncertainty
        

        
          	Seaman
Welfare
          	Good
          	Bad
        

      

      

      
- 1차 현지 답사지는 피지(수바, 로토카, 나토비), 키리바시(베티오) 이고,
- 2차 현지 답사지는 필리핀(제너럴 산토스), 파푸아뉴기니(포트 모르즈비, 마당) 이다.

      1차 답사 결과 두 개 국가의 비교를 해보면 교통, 인프라, 통신, 국가정책지원, 선박조선 등 제반분야에서 피지가 키리바시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2차 답사 결과 필리핀 제너럴 산토스 지역이 파푸아뉴기니 보다 지리적, 선박 수리 및 조선 능력, 사회적 안정성 등 측면에서 우월함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남태평양 수리조선 적합지 답사를 중심으로 조사 및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차후 후속연구를 통해 경제성 및 타당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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